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님, 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 사회생활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 때문에 힘든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마다 내 
가슴에 붙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슬며시 떼어서 주머니에 넣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 아버지는 저와 같은 목사셨습니다. 아버지가 
사역하셨던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심방을 위해서 ‘자동차’를 제공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차에 붙이실 요량으로 ‘물고기 모양 스티커’를 구입하셨습니다. 이 
스티커는 그리스어로 ‘익투스’라는 ‘물고기’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스티커인데요. 
익투스의 알파벳 하나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말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남은 스티커를 다른 부목사님들에게도 나눠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차를 받은 그들도 차량 뒷편에다 스티커를 붙이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몇몇 
목사님들이 그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인지 물어봤더니, 그 스티커를 
붙이는 순간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 위협적인 운전자에게도 착하게 
반응해줘야 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목회자들에게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청년’의 상황에 마음 깊은 격려와 위로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 고민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결코 가볍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방식으로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목자된 입장에서 성경이 말하는 바와 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몇가지 제언을 전합니다.  

먼저 ‘청년’은 그리스도인이기에 이중적인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서 인정 방식대로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에 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식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 삶의 
형태 때문에 ‘청년’을 비롯해 많은 지체들이 갈등을 겪습니다. 저는 ‘청년’이 세상의 
인정을 받고 싶다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를 아들의 생명으로 사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어떠하게 보이기 보다 하나님을 바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세상을 무시하고 
살아”라는 의미도 아니고, "혼자서 하늘 위에 있는 것처럼 살라"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애정을 위해서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저는 ‘청년’이 맡겨진 
회계 업무를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해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저는 바울이 ‘신생활’(新生
活)로써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을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로마서 12:14–18)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바울을 통해 권면하십니다. 이는 세상에 속한 삶에서는 바보 같은 짓이고, 손해보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심을 알기에 기꺼이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이들과 화목하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사는 것은 손해 보는 일입니다. 비교 
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가 그들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께 하듯 하고, 
그들과도 화목을 추구할 때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어쩌면 이 말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들을 통해서 또 한번 고민하고, 우리 앞에 
있는 세상살이를 하나님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기를, 그래서 세상에서 잠시 
얻는 평강과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맛 보기를 축복합니다. 저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그리스도인 답게 살겠습니다. 어려운 고민 
나눠주어서 고맙습니다.  

 


